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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발유는 온도 및 햇빛 노출 등의 저장환경에 따라 산화에 의해 유기산 및 중축합 고분자 물
질(검질)이 생성되어 금속재료의 부식과 고무․수지 등의 열화 및 연료공급 시스템의 축적물

로 남아 차량 문제를 유발 시킬 수 있다. 최근에 LPG와 휘발유 겸용 차량에서 장기간 사용하

지 않은 휘발유가 차량문제를 유발하거나, 옥탄가가 비이상적으로 낮은 연료들이 출현하고 

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. 이에, 휘발유의 산화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
통해 저장 환경, 품질변화 추정 등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 휘발유의 산화 규명을 위

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휘발유와 향후 보급가능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(바이오에

탄올 10%)에 대해 저장용기(차량 연료탱크, 폴리에틸렌(PE) 재질 및 철재 용기)별, 저장환경
(햇빛 노출(옥상), 햇빛 비노출(창고)), 대기 중 공기노출 등에 대한 산화열화 영향을 산화가 
일어나기 쉬운 여름철(6월~10월)에 18주간 저장․평가하여 실제 품질기준 항목에 미치는 영

향을 분석하였다. 그 결과 폴리에틸렌(PE) 재질 용기의 경우 마개 틈 또는 표면으로 고옥탄
가 저비점 성분의 증발로 옥탄가가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고, 특히 햇빛 노출의 

상태에서는 휘발유 산화와 저비점 성분의 증발로 옥탄가 및 증기압이 급격히 감소하였고, 검

(gum)질도 과량 생성되었다.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. 


